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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6.(목) 08:00 배포 2026. 8. 6.(목) 08:00

‘케이-컬처’ 열풍, 서구권·원거리 방한 시장도 사로잡았다
- ’25년 6월 누적 대비 방한객 미주 12.7% 증가, 구주 20.2% 증가, 방한 시장 

다변화 견인
- 직항 노선 확대, ‘케이-콘텐츠’ 연계 현지 마케팅, 신흥시장 홍보지점 운영 등 결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누적 방한 

외래객 수가 1,071만 명에 달했으며, 아시아 주요 시장 외에도 미주, 구주

(유럽), 대양주 등 구미･대양주(서구권 및 원거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케이-관광’의 시장 다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구주 등 구미･대양주 방한객 꾸준히 증가, 관광 시장 다변화 가속화

  2026년 6월까지 미주 지역 입국자는 108만 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 구주(유럽) 지역 입국자는 74만 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2% 증가)을 

기록했다. 대양주를 포함한 기타 시장(21만 명, 11% 증가)에서도 고른 

증가세가 이어지며, 방한 관광 시장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 세계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미･대양주 시장 방한 외래객 규모]

구분 ’25년 1~6월 ’26년 1~6월 ’25년 → ’26년 증가율

전체 방한 외래객 수 8,825,967명 10,709,919명 21%
미주 955,748명 1,077,287명 12.7%
구주 614,734명 738,943명 20.2%

그 외(대양주, 
아프리카 등) 190,344명 210,509명 11%

구미･대양주 소계 1,760,826명 2,026,739명 15%

  * 출처: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주요 국가별 실적을 살펴보면, 미주의 경우, 미국은 6월까지 누적 73만 명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 증가했으며, 캐나다는 17.1%, 브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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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각각 22.1%, 16.3% 증가했다. 구주의 경우 전쟁으로 직항노선이 

없어진 러시아까지도 소폭 상승했고, 영국과 독일이 10만 명을 넘으며 각각 

22.1%, 15.4%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17.2%, 29%로 

크게 증가했다.

[구미대양주 주요 국가 방한 외래객 규모]

권역 구분 ’25년 1~6월 ’26년 1~6월 ’25년 → ’26년 증가율

미주

미국 730,771명 811,974명 11.1%

캐나다 134,069명 157,003명 17.1%

브라질 19,819명 24,205명 22.1%

멕시코 38,195명 44,404명 16.3%

구주

러시아 110,192명 120,875명 9.7%

영국 85,022명 103,787명 22.1%

독일 87,007명 100,403명 15.4%

프랑스 80,917명 94,834명 17.2%

이탈리아 33,377명 43,060명 29%

대양주
호주 131,275명 148,493명 13.1%

뉴질랜드 21,814명 22,065명 1.2%

  * 출처: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직항 항공노선 신규 취항 및 증편으로 구미주 접근성 대폭 개선

  구미주 방한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직항 항공노선의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따른 접근성 향상이 꼽힌다. 지난해 인천-미국(솔트레이크시티, 

시애틀), 캐나다, 덴마크 노선이 신규 취항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영국 

런던 노선이 신규 취항했고, 오는 9월에는 미국 뉴어크 노선이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영국 국적사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이 지난 3월부터 인천

-런던 노선을 매일 신규 운항함에 따라 올해 항공 좌석 약 7만 석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 방한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늘어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케이-콘텐츠’ 연계 현지 마케팅 및 대형 스포츠 행사 활용한 현지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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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주 권역 내 ‘케이-컬처’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맞춘 현지 밀착형 

마케팅도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런던 콘서트와 

연계한 한국관광 홍보관에 유럽 및 전 세계 팬 5만여 명이 방문하며 한국

관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공원 내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에서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6. 9.~21.)해 

멕시코 전역 관광객과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 상품 판매 1,480건, 모객 인원 총 3,315명, 예상 매출액 1,613만 달러

(USD)의 실적을 올렸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9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르 피가로 부아야지 

한국 특집호’를 제작할 예정이며, 프랑스 걷기 여행 연맹인 랑도네 협회와의 

협력 기반을 활용해 산행, 지역 체험 복합형 상품 등 3회에 걸쳐 특별 방한 

상품을 개발·판촉할 예정이다. 동북아 최초 ‘버츄오소(고부가가치 여행산업 

업체 연합) 심포지엄’ 개최(4월), 구미주권 전세기 기반 고부가가치 방한관광 

상품 유치(5월) 등 구미주 대상 고부가가치(럭셔리) 관광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 해외지사의 유치 노력과 더불어 해외지사 미개설 지역 중 

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12개 지역에 홍보지점*을 두어 방한 상품 

개발 및 유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방한객이 스웨덴은 57%, 폴란드는 33%, 스페인은 

26% 상승하는 등 구미주 신흥시장의 방한객 성장률이 눈에 띄게 약진했다.

  * (신흥시장 홍보지점) ’24년부터 해외지사 미개설 지역에 현지의 홍보마케팅 전문

업체 및 여행사 등을 홍보·유치 대행사로 지정, 현재 아시아·중동권역 2개국과 구미

대양주 9개국 총 11개국 12개 지역에서 운영 중

 현지 공략 강화, 맞춤형 관광 상품 발굴, 편의 개선으로 방한 관광 시장 저변 확대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구미･대양주 지역 방한객의 꾸준한 증가세는 

‘케이-컬처’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신흥시장 홍보지점 신설, 현지 밀착형 

홍보 등 전방위적 마케팅이 결합한 성과”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대형 

국제 행사와 연계한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구미주 관광객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 상품 발굴, 편의 개선을 통해 방한 관광 시장의 저변을 적극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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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1~6월 구미대양주 시장 방한 관광 동향

담당 부서 관광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진희 (044-203-2871)

국제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미 (044-203-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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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2026년 1~6월 구미대양주 시장 방한 관광 동향

□ ‘26.1~6월 기준 크루즈 및 항공편 운항 편수
              <크루즈 입항 통계>    * 단위: 명               <항공편 운항 편수>   * 단위: 편

국가명 ‘25.1~6월 ‘26.1~6월 성장률(%) 국가명 ‘25.1~6월 ‘26.1~6월 성장률(%)
영국 13,779 10,759 -21.9 영국 334 450 34.73
독일 12,216 12,715 4.1 독일 656 596 -9.15

프랑스 1,879 3,229 71.8 프랑스 602 569 -5.48
이탈리아 5,503 6,796 23.5 이탈리아 439 467 6.38
네덜란드 835 919 10.1 네덜란드 258 268 3.88
스웨덴 650 740 13.8 스웨덴 0 0 0
스페인 630 1,367 117.0 스페인 335 336 0.30
폴란드 574 846 47.4 폴란드 155 166 7.10

소계 52,098 59,972 15.1 소계 3,463 3,693 6.64
총 크루즈입국객 825,314 903,882 9.5 총 운항 편수 119,890 129,618 8.11

* 특히 많이 늘어난 항공편(인천 공항 기준, 여객 기준)
 : 덴마크 코펜하겐(`25년 상반기 0편 → `26년 상반기 104편, 신규 취항)
 : 이탈리아 밀라노(`25년 상반기 103편 → `26년 상반기 143편, 38.8%↑)
 : 영국 런던 히드로(`25년 상반기 334편 → `26년 상반기 450편, 34.7%↑)
 : 체코 프라하(`25년 상반기 129편 → `26년 상반기 168편, 30.2%↑)
 : 헝가리 부다페스트(`25년 상반기 129편 → `26년 상반기 113편, 14.2%↑)

□ 아시아 경쟁국 대비 높은 방한 성장률
단위: 명

영국 독일 프랑스

국가명 ‘25.
1~6월

‘26.
1~6월

성장률
(%)

‘25.
1~6월

‘26.
1~6월

성장률
(%)

‘25.
1~6월

‘26.
1~6월

성장률
(%)

태국 572,122 542,810 -5.1 493,818 475,036 -3.8 446,971 441,687 -1.18
싱가포르 304,309 281,507 -7.5 189,060 183,220 -3.1 87,440 86,590 -0.97

일본 270,837 286,600 5.8 202,812 218,000 7.5 209,731 227,300 8.4
대만 50,430 52,973 5.0 45,442 46,178 1.6 29,474 33,225 12.7
한국 85,022 103,787 22.1 87,007 100,403 15.4 80,917 94,834 17.2

□ 신흥시장 홍보지점 운영 현황: 9개국 10개 지점 운영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브라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도시 밀라노 마드리드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바르샤바 상파울루 시카고 댈러스 밴쿠버 오클랜드

□ ‘25~’26 항공편 신규 취항 현황
시기 노선 항공사 비고

’25.9월 덴마크 코펜하겐-인천
SAS

(스칸디나비아)
주 4회/ 300석 => 연 57,000석
평균 외국인 탑승률 90% 후반대

’26.3월 영국 런던-인천
Virgin Atlantic
(버진 애틀랜틱)

주 7회/ 258석 => 연 94,170석
평균 외국인 탑승률 88.1%


